
IOT 시대의 self-powered sensor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energy harvesting 기술과 센서네트웍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만일, 체열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몸에 부착된 센서들을 작동시킬 수 있어 

이상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열전소자를 사용하면 되나, 기존의 상용열전소자는 단단 

하고 무겁기 때문에 몸에 착용할 수 없어, 착용가능한  

형태의 열전소자를 개발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프린팅 기술과 유리섬유를 사용,  

입을 수 있는 열전소자를 구현하여 체열을 이용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차세대 기술인  

웨어러블 센서의 전력공급원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

하였다. 

기존 상용열전소자는 단단하고 무거운 세라믹 기판을  

포함하는데, 이는 소자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손실을 발생시켜 에너지 변환효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볍고 유연한 유리섬유 상에 열전소자를 

최초로 구현함으로써 기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손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출력이면서도 입을 수 있는 

유연 열전소자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전 

소자의 중량은 0.13g/cm2로 상용소자보다 10배 정도  

가볍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을 수 있는 열전소자는 미래기술의  

하나인 웨어러블 센서들의 전력공급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발전소,  

항공기, 선박 등 폐열이 발생하는 다양한 곳에 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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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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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은 미래에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기술은  

센서이며, 각 사람들은 수많은 센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주변 사물과 통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센서들의 구동을 위해서 일일이 충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며 실용화의 걸림돌이 되므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하여 self-powered system 으로 구현할 경우 본격적인 IOT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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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병진 http://nit.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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